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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eatment of Sleep Disturbance in the Books on Cold Damage
Sang-Un Kim, Hyun-Jo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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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re are two types of sleep disturbance: inability to sleep (不眠) and somnolence (多眠). This study is to examine treatments 

of the two types of sleep disturbance in the Books of Cold Damage and how those theories were established and formed.

Methods : 

1. Verses including the words related to inability to sleep and somnolence were extracted from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傷
寒論).

2. Among the Books on Cold Damage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ymptoms, 17 books with contents related to inability to 

sleep and somnolence were selected to collect and classify data in three perspectives: mechanism of disease (病機), method of treatment 

(治法) and disease pattern (病證).

3. Data collected through the above methods were compared and diagramed. 

Results & Conclusions :

1. On Cold Damage, inability to sleep is mostly rooted when human body lacks yin energy while having excessive yang energy (陽盛陰

虛) due to fire and heat (火熱). The reason could be misuse of perspiration inducing method (汗法) or purgation (下法) on the doctors’ part.

2. On Cold Damage, somnolence is rooted when pathogen (邪氣) is spread to yin meridians (陰經) and the human body lacks yang 

while having excessive yin energy (陰盛陽虛) or when heat (熱邪) is invaded into interior parts (裏部).

3. Many scholars of Cold Damage in later periods had copied the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for treatments of sleep disturbance 
but many others have applied the verses from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or added new treatments. Do jeol-am (陶節庵) and 

Wang Geung-dang (王肯堂) particularly had deep understanding on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and utilized the content freely or 
suggested new remedies because they had thorough knowledge on relating formula as well.

Key words : Cold damage, Sleep disturbance, Inability to sleep, Somnolence

Ⅰ. 서론

睡眠이란 휴식상태이며 生命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 중 하
나이다. 성인의 경우 대략 7시간을 자지만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개인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
상적인 睡眠이 불규칙성이 심해지면 身體不調를 초래한다.1)

睡眠의 장애는 크게 不眠症과 睡眠過多症으로 나누어진
다.2) 不眠은 잠들기 힘들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여 자주 깨
며 심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陰血이
나 中氣가 부족하거나, 心脾가 허약하거나, 痰이나 水氣가 
뭉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3) 多眠은 嗜臥라 
하기도 하는데, 나른하여 자려고만 하고 문득문득 잠에 빠지
는 병증을 말하는데, 濕이 勝하거나 脾가 虛하거나 膽에 熱
이 있음으로써 발생한다고 하였다.4)

1) 朴文祥, 性樂箕. ｢睡眠障碍(不眠, 嗜眠)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8 ; 6(2) : 483-501.
2) 朴文祥, 性樂箕. ｢睡眠障碍(不眠, 嗜眠)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8 ; 6(2) : 483-501.
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4󰡕. 서울 :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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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는 수면장애 특히 不眠에 歸脾湯이나 溫膽湯 등
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최근 임상이나 학계에서 經方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不眠과 같은 수면장애에 經方을 사용
하여 임상례를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5)은 국내 不眠의 한방치료에 활용된 처방 연구에서 歸脾
湯, 溫膽湯 뿐만 아니라 柴胡龍骨牡蠣湯, 黃連解毒湯, 三黃
瀉心湯 등의 經方이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오6), 최7) 
등도 中風 환자의 不眠에 大承氣湯이나 大黃黃連瀉心湯과 
같은 傷寒方을 활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수면장애와 관련된 문헌 연구는 
한의학 주요 醫書을 분석한 논문 2편8), 鍼灸書籍을 분석한 
논문 2편9), 󰡔黃帝內經󰡕을 분석한 논문 1편10), 󰡔東醫寶鑑󰡕
을 분석한 논문 1편11)이 있다. 󰡔傷寒論󰡕이나 傷寒 관련 書
籍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연구가 드문 편이다. 이처럼 經方
을 활용한 임상례는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문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와 관련하여 역대 傷寒書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傷寒書는 크게 條文으로 
분류한 서적과 證으로 분류한 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病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證으
로 분류한 서적에 한정하였다. 또한 이상 박12)의 논문을 제
외한 나머지 논문들은 수면장애 중 不眠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多眠에 대해선 생략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不眠 뿐만 아니라 多眠에 대해
서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면장애에 있어 經方 활용의 문헌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에서 不眠 및 多
眠의 病機, 治法, 處方을 서로 비교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傷寒書에서 不眠 및 多眠의 치료법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仲景󰡔傷寒論󰡕의 條文 가운데 不眠과 
多眠과 관련이 깊은 문장을 발췌하였다. 그리고 발췌한 條文
이 이후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비
교하였다.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는 仲景󰡔傷寒論󰡕 이후 간행된 20
종13)을 1차 선별하였다. 이 가운데 목차에서 不眠이나 多眠
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서적 3종14)을 배제하고, 나머지 17
종을 2차 선별하였다. 이상 총 17종을 대상으로 仲景󰡔傷寒
論󰡕의 條文(病證과 處方)과 비교하였으며, 또한 관련 病機, 
治法도 함께 분석하였다.

Ⅲ. 본론

1. 仲景󰡔傷寒論󰡕

1) 不眠

仲景󰡔傷寒論󰡕에서 不眠과 관련된 용어는 ‘不得眠’, ‘不能
臥’, ‘不能臥寐’, ‘不得臥’, ‘反復顚倒’ 5가지다.15) 이들이 들
어간 조문은 총 11개이며,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 215.
5) 김세원, 이재섭, 황하연, 자우석, 백경민. ｢탕약을 중심으로 한 불면의 한방치료에 대한 문헌 고찰｣. 東西醫學. 2014 ; 39(1) : 1-15.
6) 오중한, 김봉석, 임희용, 최빈혜, 김대준, 전연이 등. ｢大承氣湯 투여 후 便閉, 煩躁, 不眠호전된 중풍 환자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4 

; 25(2) : 307-313.
7) 최성환, 김진미, 장문원, 문승희, 조현경, 설인찬. ｢胸痞, 不眠, 便秘를 동반한 뇌경색 환자의 大黃黃連瀉心湯 치험례｣. 大韓韓醫情報學會誌. 2009 

; 15(2) : 93-99.
8) 장진실, 정인철, 이상룡. ｢不眠의 病因, 治療에 관한 문헌적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2004 ; 13(1) : 331-343.

최재홍, 이동원. ｢不眠症의 病因病理에 관한 문헌고찰｣.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001 ; 12(1) : 81-95.
9) 朴文祥, 性樂箕. ｢睡眠障碍(不眠, 嗜眠)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8 ; 6(2) : 483-501.

車智澈, 金漢星. ｢不眠의 病因病耭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7 ; 5(2) : 363-384.
10) 金仁駒, 金重漢. ｢󰡔黃帝內經󰡕에 나타난 不眠의 病因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 18(1) : 57-66.
11) 박보라, 박인숙, 강형원, 류영수. ｢불면 처방에 관한 문헌고찰 - 東醫寶鑑 夢門을 중심으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11 ; 22(2) : 177-198.
12) 朴文祥, 性樂箕. ｢睡眠障碍(不眠, 嗜眠)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8 ; 6(2) : 483-501.
13) 󰡔活人書󰡕, 󰡔傷寒百證歌󰡕, 󰡔傷寒九十論󰡕, 󰡔傷寒百問歌󰡕, 󰡔傷寒明理論󰡕, 󰡔仁齋傷寒類書󰡕, 󰡔傷寒明理續論󰡕, 󰡔傷寒治例󰡕, 󰡔傷寒全生集󰡕, 󰡔類編傷寒活人

書括指掌圖論󰡕, 󰡔醫學入門󰡕, 󰡔傷寒準繩󰡕, 󰡔傷寒補天石󰡕, 󰡔傷寒括要󰡕, 󰡔傷寒辨證󰡕, 󰡔傷寒大白󰡕, 󰡔醫學心悟󰡕, 󰡔傷寒心法要訣󰡕, 󰡔傷寒正醫錄󰡕, 󰡔傷寒指
掌󰡕, 󰡔傷寒尋源󰡕 이상 20종

14) 󰡔傷寒明理論󰡕, 󰡔傷寒治例󰡕, 󰡔傷寒尋源󰡕 이상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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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法을 쓴 뒤에 다시 汗法을 사용하여 낮에 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乾薑附子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
다.16)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乾薑附子湯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에 汗法이 지나쳐 胃中이 건조해져 不眠이 생긴 경
우에는 물을 조금씩 주면 낫는다고 하였으며, 만약 脈이 浮
하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微熱과 渴症이 있을 경우
에는 五苓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17)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五苓散證이라 약칭한다.

汗法을 쓴 뒤에 吐, 下利가 생기고 虛煩으로 不眠이 생긴 
경우에는 梔豉湯으로 치료하고, 少氣症을 겸한 경우에는 梔
子甘草豉湯으로, 嘔症을 겸한 경우에는 梔子生薑豉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18)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太陽病 
梔豉湯證이라 약칭한다.

평소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을 잘못 發汗시키면 不眠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處方을 제시하진 않았다.19) 이
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衄家汗後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 2, 3일에 잠을 자지 못하고 心下가 뭉치고 脈이 
微弱한 것은 평소 水飮이 있는 환자를 잘못 下法을 사용했
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處方을 제시하진 않았다.20)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太陽病 水飮反下證이라 약칭한다.

陽明病에 脈浮緊, 咽燥, 口苦, 腹滿, 喘, 發熱, 汗出 등의 
증상과 함께 不眠이 나타나는 경우에 梔豉湯으로 치료한다
고 하였다.21)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陽明病 梔豉湯證
이라 약칭한다.

陽明病에 燥屎가 있어 不眠이 생긴 경우는 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22)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大承氣湯

證이라 약칭한다.
少陰病에 걸려 煩症이 없고 단지 누우려고 하다가 5, 6일 

경에 煩躁와 不眠이 생기면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23) 
본 條文은 多眠과 不眠을 동시에 언급하였지만, 多眠은 少陰
病의 일반적 증상이나 不眠은 少陰病의 특이한 증상이므로, 
多眠보다는 不眠의 영역에서 논의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少陰病 不治證이라 약칭한다.

少陰病에 걸린지 2, 3일에 心煩과 不眠이 생긴 경우는 黃
連阿膠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24)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서는 黃連阿膠湯이라 약칭한다.

少陰病에 6, 7일 동안 下利하고 欬, 嘔, 渴, 心煩症과 함
께 不眠이 생긴 경우는 猪苓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25)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猪苓湯證이라 약칭한다.

厥陰病에 發熱이 있으나 下利와 厥逆이 계속되고 躁症과 
不眠까지 나타나면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26) 이후 동일
한 證에 대해서는 厥陰病 不治證이라 약칭한다.

2) 多眠

仲景󰡔傷寒論󰡕에서 多眠과 관련된 용어는 ‘多眠睡’, ‘嗜臥’, 
‘欲眠睡’, ‘欲寐’, ‘欲臥’ 5가지다.27) 이들이 들어간 조문은 
총 6개이며,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風溫에 多眠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처방을 제시하진 않
았다.28)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風溫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에 걸린지 10일이 지나 脈이 浮細하면서 多眠이 나
타나면 병이 낫는 징후인데, 혹 胸滿, 脇痛이 있으면 小柴胡

15) 김상운, 이홍규, 정현종. ｢상한론 증상에 근거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제언｣.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4 ; 18(2) : 85-109.
16)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139. “下之後, 復發汗, 晝日煩躁不得眠, 夜而安靜, 不嘔, 不渴, 無表證, 脈沉微, 身無

大熱者, 乾薑附子湯主之.”
17)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154.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躁不得眠, 欲得飮水者, 少少與飮之, 令胃氣

和則愈.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五苓散主之.”
18)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161. “發汗後, 水藥不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

者, 必反復顚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19)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171. “衄家, 不可發汗, 汗出必額上陷, 脈急緊, 直視不能眴, 不得眠.”
20)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237. “太陽病, 二三日, 不能臥, 但欲起, 心下必結, 脈微弱者, 此本有寒分也. 反下之, 

若利止, 必作結胸; 未止者, 四日復下之, 此作協熱利也.”
21)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372. “陽明病, 脈浮而緊, 咽燥口苦, 腹滿而喘, 發熱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 若發

汗則躁, 心憒憒反讝語; 若加溫針, 必怵惕煩躁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 心中懊憹,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
22)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406. “病人小便不利, 大便乍難乍易, 時有微熱, 喘冒不能臥者, 有燥屎也, 宜大承氣湯.”
23)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01. “少陰病, 脈微細沉, 但欲臥, 汗出不煩, 自欲吐, 至五六日自利, 復煩躁不得臥寐者死.”
24)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08. “少陰病, 得之二三日以上, 心中煩, 不得臥, 黃連阿膠湯主之.”
25)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42. “少陰病, 下利六七日, 欬而嘔渴, 心煩不得眠者, 猪苓湯主之.”
26)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87. “傷寒發熱, 下利厥逆, 躁不得臥者, 死.”
27) 김상운, 이홍규, 정현종. ｢상한론 증상에 근거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제언｣.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4 ; 18(2) : 85-109.
28)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3.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爲溫病,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風溫. 風溫爲病, 脈

陰陽俱浮, 自汗出, 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癎, 時瘈瘲, 若火熏之. 一逆尙
引日, 再逆促命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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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으로, 脈이 浮하면 麻黃湯으로 치료하라고 하였다.29) 이
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太陽病 欲愈證이라 약칭한다.

陽明經에 風邪가 침입한 경우 多眠이 나타날 수 있는데 
鍼刺法으로 치료한 뒤에도 계속 낫지 않는 경우 小柴胡湯으
로 치료한다고 하였다.30)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陽明
病 中風證이라 약칭한다.

三陽合病에 多眠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처방은 제시하
지 않았다.31)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서는 三陽合病證이라 
약칭한다.

少陰病에 脈이 沈細하면서 多眠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처방은 제시하지 않았다.32)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하여 少陰
病 提綱證이라 약칭한다.

少陰病에 吐하고 싶으나 吐하지 못하고 心煩, 自利, 渴症
이 있으면서 多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처방
은 제시하지 않았다.33)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하여 少陰病 欲
吐不吐證이라 약칭한다.

2. 󰡔活人書󰡕(1118, 朱肱)

不眠은 ｢八十五･問不欲眠｣에서, 多眠은 ｢八十六･問多眠｣
에서 찾을 수 있었다.34)

1) 不眠

(1) 病機

梔子烏梅湯證에서 傷寒病이 나은 뒤에 남은 熱氣가 陽氣
와 어울려, 陰氣가 회복되지 않으면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
다.35)

(2) 病證

不眠에 대하여 총 8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五苓散證, 乾
薑附子湯證, 梔豉湯證, 黃連阿膠湯證, 猪苓湯證, 酸棗仁湯36)
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傷寒에 高熱이 있고 신음소리와 헛소
리를 하면서 不眠이 생긴 경우는 黃連解毒湯으로 치료한다
고 하였다.37)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하여 黃連解毒湯證이라 
약칭한다. 傷寒病이 나은 뒤에 陰氣가 회복되지 않아 不眠이 
생긴 경우는 梔子烏梅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
한 病證에 대해 梔子烏梅湯證이라 약칭한다.

2) 多眠

(1) 病證

多眠에 대하여 총 4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風溫證과 少
陰病 提綱證에 대해 仲景󰡔傷寒論󰡕에는 처방이 제시되지 않
았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萎蕤湯과 四逆湯을 제시하였다. 狐
惑에 多眠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38), 桃仁湯, 黃連犀角湯 
등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39)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하여 狐
惑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 欲愈證의 不眠도 제시하였다.

3. 󰡔傷寒百證歌󰡕(1132, 許叔微)

不眠은 ｢第八十七證･不得眠歌｣에서, 多眠은 ｢第八十六證･
多眠歌｣에서 찾을 수 있었다.40) 다만 ｢第八十六證･多眠歌｣
에서 少陰病 不治證과 黃連阿膠湯證 2개는 不眠에 해당하므
로 不眠의 항목에서 논의하였다.

29)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108. “太陽病, 十日以去, 脈浮細而嗜臥者, 外已解也. 設胸滿脇痛者, 與小柴胡湯. 脈但
浮者, 與麻黃湯.”

30)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386. “陽明中風, 脈弦浮大而短氣, 腹都滿, 脇下及心痛, 久按之氣不通, 鼻乾不得汗, 嗜臥, 
一身及目悉黃, 小便難, 有潮熱, 時時噦, 耳前後腫, 刺之少差, 外不解, 病過十日, 脈續浮者, 與小柴胡湯.”

31)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452. “三陽合病, 脈浮大, 上關上, 但欲眠睡, 目合則汗.”
32)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474.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
33)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477.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 小便白者, 以下焦虛有寒, 不能制水, 故令色白也.”
34)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73.
35)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73. “又問, 傷寒差後, 不得眠, 何也. 蓋熱氣與諸陽相幷, 陰氣未復, 所

以病後, 仍不得睡也, 梔子烏梅湯主之.”
36) 酸棗仁湯 : 原文에는 ‘酸棗湯’으로 되어 있으나 ‘酸棗仁湯’이 현재 통용되므로 이를 따랐다. 이후의 경우에 모두 또 같이 적용하였다.
37)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73. “傷寒, 大熱, 乾嘔, 呻吟錯語, 不得眠, 黃連解毒湯主之.”
38)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73. “若狀如傷寒, 四肢沈重, 忽忽喜眠 ……(中略)…… 當作狐惑, 治之.”
39)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80. “治䘌, 桃仁湯, 黃連犀角湯, 雄黃銳散主之.”
40)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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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不眠

(1) 病機

烏梅豉湯證에서 󰡔諸病源候論󰡕을 인용하여 “衛氣가 낮에는 
陽分으로 운행하고 밤에는 陰分으로 운행한다. 陰은 밤을 주
관하고 陽은 낮을 주관하니, 陽氣가 다하고 陰氣가 旺盛하면 
눈이 감기는 것이다. 이제 熱氣가 흩어지지 않고 陽氣와 어
울리기 때문에 陽氣는 旺盛해지고 陰氣는 虛해진 것이다. 傷
寒病을 앓은 뒤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本에서 陰氣가 회
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41)고 하였다. 이후 같은 病機에 대
해 󰡔諸病源候論󰡕의 病機라 약칭한다.

(2) 病證

不眠에 대하여 총 8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梔豉
湯證, 猪苓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外臺秘要方󰡕을 인용하
여 烏梅豉湯을 제시하였다.42) ‘汗過胃中乾燥煩’과 ‘小便不利
正發渴’은 어절이 떨어져 있지만 五苓散證을 분리하여 서술
했을 뿐이다. 또한 陽毒과 熱病에 高熱이 나고 헛소리를 하
면서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는데43), 高熱과 언어 증상을 고
려할 때 黃連解毒湯證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心煩少氣
苦孜煎’에서는 心煩과 乏氣를 겸한 酸棗仁湯證을 서술한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第八十六證･多眠歌｣에서는 少陰病 不治證과 黃連阿
膠湯證의 不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多眠

(1) 病證

多眠에 대하여 총 6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風溫證, 陽明病 
中風證, 少陰病 提綱證, 少陰病 欲吐不吐證, 三陽合病證을 

제시하였으며, 狐惑의 多眠에 苦參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4. 󰡔傷寒九十論󰡕(1149, 許叔微)

不眠은 ｢夜間不眠證第十二｣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44), 多
眠 관련 목차는 찾을 수 없었다.

1) 不眠

(1) 病機

不眠의 病機에 대해 󰡔靈樞･大惑󰡕을 인용하여 衛氣, 陽蹻
脈으로 不眠을 설명하였다.45)

(2) 病證

許叔微는 太陽病 傷風에 잘못 麻黃湯을 사용하여 땀을 과
다하게 내어 不眠이 생긴 사례로 들면서, 五苓散證 조문을 
인용한다. 하지만 자신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치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猪苓湯을 투여하고 다음에 當歸, 
地黃, 麥門冬, 芍藥, 烏梅 등과 같은 종류로 치료한다고 하였
다.46)

5. 󰡔傷寒百問歌󰡕(1131~1162 추정, 錢聞禮)

不眠은 ｢七十四･不得眠｣에서, 多眠은 ｢七十五･多眠｣에서 
찾을 수 있었다.47)

1) 不眠

(1) 病機

󰡔諸病源候論󰡕의 病機를 따르고 있다.

41)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32. “病源云, 衛氣晝行于陽, 夜行于陰. 陰主夜, 夜主臥, 謂陽氣盡, 陰氣
盛則目瞑矣. 今熱氣未散, 與諸陽幷, 所以陽獨盛, 陰偏虛. 雖復病後, 仍不得眠者, 陰氣未復于本故也.”

42)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32. “外臺, 有肘後烏梅豉湯”
43)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32. “或因大熱語言顚. 陽毒, 熱病皆不得眠.”
44)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九十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60.
45)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九十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60. “衛氣者, 晝行陽, 夜行陰, 衛氣不得入于陰, 常行于外, 行于外則陽

滿, 滿則陽蹺盛而不得入于陰, 陰虛則夜不得眠也. 今津液內竭, 胃中乾燥, 獨惡于陽, 陰無所歸. 其候如此.”
46)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九十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60. “陳姓士人, 初得病, 身熱, 脈浮, 自汗. 醫者麻黃湯汗之, 發熱愈甚, 

夜間不得眠 ……(中略)…… 予先與猪苓湯, 次投之以當歸, 地黃, 麥門冬, 芍藥, 烏梅之類, 爲湯飮之, 不汗而愈.”
47)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0 :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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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病證

不眠에 대하여 총 8개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五苓散證, 太
陽病 梔豉湯證, 乾薑附子湯證, 黃連阿膠湯證, 猪苓湯證, 酸棗
仁湯證, 黃連解毒湯證, 梔子烏梅湯證을 제시하였다.

2) 多眠

(1) 病證

多眠에 대하여 총 4개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風溫證, 少陰
病 提綱證, 太陽病 欲愈證도 제시하였다. 狐惑의 不眠도 제
시하였으니, 처방은 桃仁湯, 黃連犀角湯 등으로 ｢八十九狐惑
傷寒｣48)에서 찾을 수 있었다.

6. 󰡔仁齋傷寒類書󰡕(1260, 楊士瀛)

不眠은 ｢不得眠｣에서, 多眠은 ｢多眠｣에서 찾을 수 있었
다.49)

1) 不眠

(1) 病機

󰡔素問･逆調論󰡕을 인용하여 胃가 不和하기 때문에 누워도 
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胃가 不和한 이유는 津液이 말라 
熱邪와 煩躁가 생기고 陽盛陰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陽
勝陰하면 夜間에 편안하지 못하고, 陰勝陽하면 夜間에 편안
지만 晝間에 煩症이 난다고 하였다.50)

(2) 病證

不眠에 대하여 총 8개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猪苓湯證, 黃
連阿膠湯證, 五苓散證, 太陽病 梔豉湯證, 乾薑附子湯證을 제

시하였다. 太陽病 梔豉湯證에 酸棗仁湯도 쓸 수 있다고 하였
다. 또한 黃連解毒湯證, 梔子烏梅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梔子烏梅湯證에 溫膽湯加竹茹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陽勝
陰으로 狂, 眼亂夢이 나타나는 경우엔 梔豉湯, 陰勝陽으로 
驚悸, 昏沈이 나타나는 경우엔 酸棗仁湯으로 치료한다고 하
였다.

한편 ｢多眠｣에서도 少陰病 不治證의 不眠을 제시하였으
며, 아울러 ‘嗜引’에도 多眠이 있다고 하였다. ‘嗜引’은 飮酒
復을 가리키는데, ｢飮酒復｣을 찾아보면 傷寒病에 땀이 나서 
풀린 후에 飮酒로 병이 심해지면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嗜引’ 즉 飮酒復은 多眠이 아니라 不眠에 해당한다. 
한편 飮酒復은 黃連解毒湯 등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51)

2) 多眠

(1) 病機

陰邪가 陽氣를 이기면 사람이 혼미해지면서 눈을 감고 말
이 없어진다. 혼미해지면서 눈을 감는 것은 陰이 ‘闔(닫음)’
을 주관하기 때문이고, 말이 없어지는 것은 陰이 ‘靜(고요
함)’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病證

多眠에 대하여 총 5개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風溫證, 少陰
病 提綱證, 陽明 中風證, 太陽病의 欲愈證도 제시하였다. 少
陰病 欲吐不吐證도 제시하였는데, 이전 서적에서는 처방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四逆湯을 제시하였다.

7. 󰡔傷寒明理續論󰡕(1445, 陶節庵)

不眠은 ｢不得眠｣52)에서, 多眠은 ｢多眠汗下｣53)에서 찾을 
수 있었다.

48)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0 : 99-100. 
49)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495-496.
50)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496. “按素問云, 胃不和則臥不安. 所以不和者, 津液乾焦, 熱邪煩躁, 

陽獨盛而陰偏虛故耳. 盖以陰爲主, 陰氣盛則目閉而臥安. 惟夫陰爲陽所勝, 故終夜煩扰而不得寧, 所謂陰虛則夜爭者, 此也. 若陰虛而陰盛焉, 又有夜
爭晝煩之證耳.”

51)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497. “傷寒已得汗解, 因飮酒而復劇, 煩悶, 口燥, 乾嘔, 亡語, 不得睡, 
黃連解毒湯, 龍膽草煎湯, 或橘皮爲佐.”

52)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260-262.
53)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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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不眠

(1) 病機

󰡔仁齋傷寒類書󰡕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治法

총 5가지 치법을 제시하였다. 邪氣가 表에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비록 治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解表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邪氣가 裏에 있는 경우에는 散熱和胃해야 한
다고 하였다. 梔豉湯 등으로 涌吐하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
다고 하였다. 少陰病에 內部에 熱로 煩이 생기는 경우 扶陰
散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諸病源候論󰡕의 病機를 인
용하여 病이 나은 뒤에 熱氣를 없애고 陰氣를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앞의 扶陰散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乾薑附子湯證과 같이 과도한 汗･下後에 退陰復
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解表, 
散熱和胃, 涌吐, 扶陰散熱, 退陰復陽의 5가지 치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3) 病證

不眠에 대하여 총 13개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水
飮反下證에서, 下利가 그쳐 結胸이 생긴 경우에는 理中丸으
로, 協熱下利가 생긴 경우는 白頭翁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
다. 本證에 대해 歷代 처음으로 처방을 제시하였다.

또한 猪苓湯證, 黃連阿膠湯證, 大承氣湯證, 乾薑附子湯證, 
太陽病 梔豉湯證을 제시하였으며, 梔子烏梅湯證을 제시하였
으나 처방은 제시하지 않았다.

中風의 不眠에 小建中湯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小建中湯證이라 약칭한다. 또한 煩躁가 있으면 竹葉石
膏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竹葉石
膏湯證이라 약칭한다. 飮酒復證에 犀角解毒湯으로 치료한다
고 하였다.

陽勝陰으로 狂言, 亂夢, 心煩, 乏氣가 나타나는 경우엔 酸
棗仁湯, 陰勝陽으로 驚悸, 昏沈, 大熱, 乾嘔, 呻吟, 錯語가 나
타나는 경우엔 犀角解毒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2) 多眠

(1) 病機

衛氣의 運行과 수면과의 관계, 陽虛陰盛하면 눈이 감긴다
는 사실, 어지럽고 눈을 감는 것은 陰이 ‘闔’을 주관하기 때
문이고 말이 없어지는 것은 陰이 ‘靜’을 주관하기 때문이라
는 사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각각 󰡔傷寒九十論󰡕, 󰡔諸
病源候論󰡕, 󰡔仁齋傷寒類書󰡕의 病機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多眠이 생겼다는 것은 邪氣가 陽分에 있지 않고 陰分으로 
이미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陶節庵의 독창
적인 견해로 보인다. 한편 陽明病 中風證을 설명하면서 熱氣
가 裏로 잠복하는 경우에도 多眠이 나타난다고 하였다.54)

(2) 病證

多眠에 대하여 총 6개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
證, 陽明病 中風證, 三陽合病證, 風溫證, 狐惑證을 제시하였
으며, 少陰病 提綱證과 欲吐不吐證을 제시하였다. 이전의 서
적에서는 三陽合病證에 대해 처방을 찾을 수 없었는데, 여기
에서 ｢盜汗｣55)을 보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小柴胡湯, 柴胡
桂枝湯을 찾을 수 있었다. 風溫의 처방은 萎蕤湯, 人蔘敗毒
散 등에서 골라 쓴다고 하였으며56), 狐惑의 처방은 理中丸
을 먼저 쓴 다음, 烏梅丸을 쓴다고 하였다.57)

8. 󰡔傷寒全生集󰡕(1445, 陶節庵)

不眠은 ｢辨傷寒不眠例第十三｣58)에서, 多眠은 ｢多眠汗下｣59)
에서 찾을 수 있었다.

54)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255. “邪氣傳於陰而不在陽也. ……(中略)…… 鼻乾不得汗, 嗜臥者, 風熱內攻, 
不干乎表, 故熱氣伏於裏, 則喜睡.”

55)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211. “脈浮大, 欲眠, 目合則汗, 小柴胡湯, 又柴胡桂枝湯.”
56)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195.
57)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264.
58)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 中原農民出版社. 2012 : 192-194.
59)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 中原農民出版社. 2012 : 191.



상한문헌에 나타난 수면장애 치료법에 대한 연구

- 106 -

1) 不眠

(1) 病機

󰡔仁齋傷寒類書󰡕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2) 病證

不眠에 대해 크게 11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총 21개의 경
우를 제시하였다.

첫째, 太陽病에서는 身痛無汗, 煩躁不眠의 경우를 제시하
였다. 이후 동일한 증상에 대해 太陽病 表證이라 약칭한다.

둘째, 陽明病의 여러 가지 證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黃連
解毒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目疼, 鼻乾 등의 증상이 나타
나는 不眠에 葛根湯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陽明病 表證이라 약칭한다. 自汗, 煩渴 등의 증상이 나타나
는 不眠에 人蔘白虎湯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人蔘白虎湯證이라 약칭한다. 蒸蒸發熱, 潮熱, 譫語 등의 증
상이 나타나는 不眠에 調胃承氣湯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일
한 證에 대해 調胃承氣湯證이라 약칭한다. 表裏大熱, 舌燥, 
飮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不眠에 白虎合解毒湯을 제시하
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白虎合解毒湯證이라 약칭한다.

셋째, 少陽病에서는 發熱, 嘔, 口苦, 脇痛, 心煩 등의 증상과 
함께 不眠이 나타나는 경우에 小柴胡湯加黃連山梔子를 제시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小柴胡湯證이라 약칭한다.

넷째, 少陰病에서는 黃連鷄子湯證, 猪苓湯證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誤治後 不眠에 대해서는 梔豉湯證, 乾薑附子湯證, 

大承氣湯證을 제시하였다. 五苓散證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脈이 數大한 경우는 人蔘白虎湯加竹葉을 쓰라고 하였다. 汗
下後에 虛煩으로 인한 不眠인 경우 溫膽湯加竹葉石膏山梔子
烏梅辰砂를 제시하였다. 汗下後의 虛煩으로 인한 不眠은 傷
寒의 治法後에 생긴 不眠이라는 점에서 酸棗仁湯證과 상통
한다.

여섯째, 飮酒復證에 黃連解毒湯加烏梅乾薑乾葛을 제시하
였다.

일곱째, 梔子烏梅湯證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陽挾陰으로 狂言, 不眠, 亂夢, 心煩, 氣乏이 나타

나는 경우는 酸棗仁湯을, 陰挾陽으로 驚悸, 昏沈이 나타나는 

경우는 溫膽湯을 쓴다고 하였다.
아홉째, 汗下法이 지나쳐 陽氣가 쇠하여 不眠이 생기되 

다만 熱證이 없는 경우는 四逆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열째, 少陰寒症에 陰極發躁의 不眠엔 四逆湯加參朮로 치

료한다고 하였다.
열한번째, 小建中湯證을 제시하였다.

2) 多眠

(1) 病機

󰡔傷寒明理續論󰡕의 病機와 일치한다. 다만 脾･肝･腎經이 
多眠과 관련 깊은 經絡임을 제시하였다.60)

(2) 病證

多眠에 대해 총 5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證, 
陽明病 中風證, 風溫證, 狐惑證을 제시하였다. 少陰病에 倦
臥, 惡寒, 向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附子湯으로 치
료한다고 하였다. 이 證은 기존의 少陰病 多眠에서 볼 수 없
었던 證으로,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少陰病 倦臥向壁證이라 
약칭한다. 狐惑의 처방에 대해 黃連犀角湯, 桃仁湯 等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61)

9. 󰡔類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505, 熊宗立)

不眠은 ｢不眠｣에서, 多眠은 ｢多眠｣에서 찾을 수 있었
다.62)

1) 不眠

(1) 病機

󰡔諸病源候論󰡕의 病機를 따르고 있었다. 아울러 이전 書籍
에서 볼 수 없었던 病機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땀이 
心의 液이므로 땀을 많이 흘리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하였
다. 高熱이 나면 精神이 맑지 못하다고 하였다. 心이 血을 
주관하므로 크게 攻下시켜 血을 動하게 하면 잠을 자지 못

60)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 中原農民出版社. 2012 : 191. “脾肝腎經, 謂之陰司.”
61)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 中原農民出版社. 2012 : 198-199.
62)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四卷󰡕. 福建省建陽縣 : 种德书堂. 1506-1521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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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瘥後에 熱氣로 인해 陰氣가 회복되지 못하면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不眠을 多汗, 大熱, 大
下, 瘥後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63)

(2) 病證

不眠에 대해 총 9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五苓散證, 乾薑
附子湯證, 黃連解毒湯證, 太陽病 梔豉湯證, 酸棗仁湯證, 黃連
鷄子湯證, 猪苓湯證, 梔子烏梅湯證을 제시하였다. 汗下後에 
병이 낫지 않고 煩躁하는 경우 茯苓四逆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64)

2) 多眠

多眠에 대해 4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風溫證, 太陽病 欲
愈證, 少陰病 提綱證, 狐惑證을 제시하였다.

10. 󰡔醫學入門󰡕(1575, 李梴)

不眠은 ｢不眠｣에서, 多眠은 ｢多眠｣에서 찾을 수 있었
다.65)

1) 不眠

不眠에 대하여 17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陽明病 表證, 大承氣湯證, 五苓散證, 太陽病 梔豉湯證, 酸

棗仁湯證, 黃連解毒湯證, 猪苓湯證, 黃連鷄子湯證, 古姜附湯
證(혹은 四逆湯加茯苓), 梔子烏梅湯證(혹은 溫膽湯加 竹茹), 
小建中湯證를 제시하였다. 古姜附湯은 乾薑附子湯의 別稱이
다. 譫語, 小便淋澁 등이 나타나면 白虎湯에 山梔子를 가미
한 것으로 치료하며, 瘀血을 낀 경우는 犀角地黃湯으로 치료
하며, 虛한 경우 十味溫膽湯, 정신이 황홀한 경우는 朱雀丸
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古法에는 不眠에 單熟酸棗散을, 多
眠이 單生酸棗散으로 치료하였다고 하였다.

2) 多眠

(1) 病機

󰡔傷寒明理續論󰡕이나 󰡔傷寒全生集󰡕의 病機를 따르고 있다.

(2) 病證

多眠에 대해 8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證에 
小柴胡湯, 麻黃湯을 제시하였는데, 겨울이 아니면 麻黃湯 대
신 羌活沖和湯으로 치료하라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 少陰
病 提綱證과 欲吐不吐證을 제시하였다. 熱病에 땀을 낸 뒤에 
脈이 沈細하고 昏沈하면서 多眠이 나타나는 경우엔 급히 四
逆湯으로 치료하라 하였다. 三陽合病證, 風溫證, 狐惑證을 
제시하였다. 三陽合病은 小柴胡湯으로66), 風溫은 萎蕤湯이
나 敗毒散으로67), 狐惑은 黃連犀角湯, 桃仁湯 등으로 치료
하라고 하였다.68)

11. 󰡔傷寒準繩󰡕(1604, 王肯堂)

不眠은 ｢不得臥｣69)에서, 多眠은 ｢但欲寐嗜臥｣, ｢多眠多汗
脈浮爲風溫｣70)에서 찾을 수 있었다.

1) 不眠

(1) 病機

不眠의 病機는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에서 인용하였
다. 또한 不眠이 三陰三陽에 모두 있지만, 본래 陽明病임을 
주장하였다. 不眠은 汗下法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汗
下法으로 인하지 않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火法의 誤治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不眠은 모두 熱症인데, 乾薑附
子湯證과 같은 경우는 汗下로 인한 亡陽을 치료하는 것이지 
感受한 寒邪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부하였다.71)

63)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四卷󰡕. 福建省建陽縣 : 种德书堂. 1506-1521 : 8. “汗爲之心之液. 汗多則神昏故不眠. 大熱則神不淸故不眠. 
大下則動血, 心主血故不眠. 瘥後, 熱氣與諸陽幷, 陰氣未復, 亦不眠.”

64)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四卷󰡕. 福建省建陽縣 : 种德书堂. 1506-1521 : 8. “汗下後仍不解, 煩躁者, 茯苓四逆湯,”
65)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2007 : 1193-1194.
66)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2007 : 1149.
67)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2007 : 1120.
68)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2007 : 1190.
69)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39.
70)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9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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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病證

不眠에 대하여 22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크게 太陽病, 
陽明病, 少陰病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말미에 吳綬의 󰡔傷
寒蘊要全書󰡕에서 인용한 내용을 삽입하였다.

첫째 太陽病을 살펴보면, 乾薑附子湯證, 梔豉湯證을 제시
하였다. 또한 󰡔傷寒蘊要全書󰡕의 내용과 함께 五苓散證을 제
시하였는데, 脈이 數大한 경우엔 人蔘白虎湯證이나 竹葉石
膏湯으로 쓴다고 하였다.

또한 太陽病 水飮反下證에 桂枝加厚朴杏子湯을 쓸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전의 傷寒書의 不眠條에서 볼 수 없었던 조
문들을 추가 제시하였는데, 먼저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
救逆湯證72)(이하 救逆湯證이라 약칭한다.)과 梔子厚朴湯
證73)이다.

또한 仲景󰡔傷寒論󰡕에서 평소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을 
잘못 發汗시키면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이 조문은 仲景
󰡔傷寒書󰡕 이후 다른 傷寒書에서는 다룬 경우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언급되었고 黃芩芍藥湯이라
는 처방을 제시하였다.

둘째 陽明病을 살펴보면, 大承氣湯證과 梔豉湯證을 제시
하였다.

셋째 少陰病을 살펴보면, 黃連阿膠湯證, 猪苓湯證, 少陰病 
不治證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厥陰病 不治證도 제시하였다.

吳綬의 󰡔傷寒蘊要全書󰡕를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太陽
病 表證, 葛根解肌湯證, 白虎加人蔘湯證, 調胃承氣湯證, 黃連
解毒湯證, 白虎合解毒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小柴胡湯證을 
제시하였는데, 黃連과 山梔子을 가미한다고 하였다. 汗下後
의 虛煩不眠에 加味溫膽湯, 酸棗仁湯, 梔子烏梅湯, 朱砂安神
丸 등의 종류를 골라 쓴다고 하였다.

이상 󰡔傷寒蘊要全書󰡕의 내용들은 󰡔傷寒全生集󰡕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간행년도를 고려해 보면, 󰡔傷寒蘊要全書󰡕가 
󰡔傷寒全生集󰡕을 인용하고, 󰡔傷寒準繩󰡕이 󰡔傷寒蘊要全書󰡕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2) 多眠

(1) 病機

잠에서 깨면 衛氣가 陽分으로 운행하고, 잠이 들면 衛氣
가 陰分으로 행한다고 하여 기존에 衛氣로서 多眠을 설명하
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睡眠의 시작은 반드시 足少陰
經에서 시작하므로, 少陰病에 多眠이 나타난다고 하였다.74)

(2) 病證

多眠에 대하여 7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證, 
風溫證, 三陽合病證, 少陰病 欲吐不吐證을 제시하였다. 狐惑
에 甘草瀉心湯, 苦蔘湯 등을 제시하였다. 吐利와 下利의 多
眠도 제시하였다.

12. 󰡔傷寒補天石󰡕 (1644, 戈維城)

不眠은 ｢不眠第七｣에서, 多眠은 ｢多眠第八｣에서 인용하였
다.75)

1) 不眠

(1) 病機

󰡔仁齋傷寒類書󰡕의 病機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病證

不眠에 대하여 13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梔子烏梅湯證, 
乾薑附子湯證, 太陽病 梔豉湯證, 猪苓湯證, 黃連阿膠湯證, 大
承氣湯證을 제시하였다.

不眠을 밤낮에 따라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밤낮 모두 不眠
인 경우는 裏熱이므로 梔豉湯으로, 낮에 잠을 못 자고 밤에 편
안한 경우는 陽虛이므로 乾薑附子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71)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39. “不得眠, 陰陽皆有之. 正病于不得眠, 陽明也. ……(中略)…… 有因汗
下而然者, 有不因汗下而然者, 有因火逆而然者. ……(中略)…… 但不得眠, 皆熱症. 其有太陽汗下之後, 晝日煩躁不得眠一症, 雖用乾薑附子湯, 盖復其
汗下所亡之陽, 非治其所感之寒病也.”

72)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203-204.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必驚狂, 臥起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
龍骨救逆湯主之.”

73)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165. “傷寒下後, 心煩腹滿, 臥起不安者, 梔子厚朴湯主之.”
74)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91. “寐也, 必從足少陰始, 故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
75) 戈維城. 󰡔吳中醫集醫經類･傷寒補天石󰡕. 蘇州 :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3 :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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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明病 表證의 不眠에 解肌湯을 제시하였다. 汗後에 虛煩
으로 不眠이 생기면 溫膽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挾陰으로 狂言, 亂夢, 心煩, 氣乏이 나타나는 경우는 酸棗
仁湯으로, 陰挾陽으로 驚悸, 昏沈, 大熱, 乾嘔, 錯語, 呻吟이 나
타나는 경우는 犀角地黃湯이나 溫膽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小建中湯證과 竹葉石膏湯證을 제시하였다. 飮酒復證에 犀
角解毒湯을 제시하였다. ｢多眠第八｣에서 少陰病 不治證의 不
眠을 제시하였다.

2) 多眠

(1) 病機

󰡔傷寒明理續論󰡕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病證

多眠에 대해 7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證에 
小柴胡湯, 麻黃湯을 제시하였는데, 겨울이 아니면 麻黃湯 대
신 沖和湯으로 치료하라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 少陰病 提
綱證과 欲吐不吐證을 제시하였다. 三陽合病證을 제시하였으
며, 胃熱을 겸하고 있으면 犀角解毒湯으로 치료하라 하였다. 
狐惑을 제시하였는데, 桃仁湯, 黃連犀角湯 등으로 치료하라
고 하였다.76) 風溫을 제시하였는데, 처방은 찾을 수 없었다. 
發汗시킨 뒤에 몸이 서늘해지고 脈이 안정되면서 편안히 잠
을 자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太陽病 欲
愈證과 같은 의미이다.

13. 󰡔傷寒括要󰡕(1649, 李中梓)

不眠은 ｢不得臥｣에서, 多眠은 ｢但欲寐｣에서 찾을 수 있었다.77)

1) 不眠

(1) 病機

󰡔仁齋傷寒類書󰡕을 인용하여 不眠은 기본적으로 陽明病에 

속하며, 胃가 편하지 않으면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다. 汗下, 
心血虧損, 煩熱, 瘥後陰氣未復으로 인해 不眠이 생긴다고 하
였다. 또한 󰡔傷寒準繩󰡕을 인용하여 不眠은 모두 熱症이라 하
였다. 또한 火邪가 心을 炎灼하여 神이 쉬지 못하고 魂氣가 
날아다녀 肝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78)

(2) 病證

不眠에 대해 총 13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桂枝加厚朴杏
子湯證, 乾薑附子湯證, 黃芩芍藥湯證, 梔子厚朴湯證, 太陽病 
梔豉湯證, 大承氣湯證, 陽明病 梔豉湯證, 黃連阿膠湯證, 猪苓
湯證, 少陰病 不治證, 厥陰病 不治證을 제시하였다.

太陽病 表證 不眠에 麻黃湯을 제시하였다. 이전의 󰡔傷寒
全生集󰡕과 󰡔傷寒準繩󰡕에서는 治法까진 제시하였지만 처방을 
제시한 것은 󰡔傷寒括要󰡕가 처음이다. 汗下後에 虛煩, 脈微弱
의 不眠에는 加味溫膽湯, 梔子烏梅湯을 제시하였다.

2) 多眠

(1) 病機

󰡔傷寒明理續論󰡕의 내용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2) 病證

多眠에 대하여 6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證, 少陰病 欲吐不吐證, 風溫證, 陽明 中風證

을 제시하였다. 또한 少陰病 多眠에 口燥, 咽乾이 나타나면 
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欲吐不吐證에 겸
하여 小便黃赤, 渴症이 있으면 白頭翁湯으로 치료한다고 하
였다. 少陰病 踡臥向壁證을 제시하였다.

14. 󰡔傷寒辨證󰡕(1678, 陳堯道)

不眠은 ｢不得眠｣에서, 多眠은 ｢多眠｣에서 찾을 수 있었
다.79)

76) 戈維城. 󰡔吳中醫集醫經類･傷寒補天石󰡕. 蘇州 :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3 : 191.
77)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331-332.
78)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331. “不得眠者, 陽明病, 胃不和則臥不安也. 或因汗下, 或心血虧損, 或因

煩熱而轉傳不寧, 或因瘥後餘熱未盡, 陰氣未復, 皆令人不得臥也. ……(中略)…… 按不得眠, 皆爲熱症. 夫心爲丙丁之主, 邪火炎灼, 則神不休息, 魂氣
飛揚, 不能歸肝而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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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不眠

(1) 病機

陽虛陰盛하면 밤낮으로 잠을 못 잔다고 하였다. 대체로 󰡔仁
齋傷寒類書󰡕의 病機를 따르고 있다.

(2) 病證

不眠에 대하여 10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太陽病 表證에 
겨울에는 桂枝湯이나 麻黃湯을 쓰고, 봄의 溫病과 여름의 熱
病에는 辛凉한 것으로 表裏雙解하라고 하였다. 陽明病 表證
에는 葛根解肌湯을 제시하였다. 또한 白虎加人蔘湯證, 調胃
承氣湯證, 黃連解毒湯證, 五苓散證을 제시하였다. 太陽病 梔
豉湯證, 乾薑附子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下後에 虛煩으로 
不眠이 생기면 加味溫膽湯, 酸棗仁湯을 골라 쓴다고 하였다. 
小柴胡湯證을 제시하였는데, 黃連, 梔子 등을 가미하여 치료
한다고 하였다.

2) 多眠

(1) 病機

｢不眠｣에서 多眠의 病機를 찾을 수 있었는데, 陰盛陽虛하
면 多眠이 생긴다고 하였다. 대체로 󰡔傷寒明理續論󰡕을 그대
로 따르고 있다.

(2) 病證

多眠에 대해 8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小柴胡湯加枳殼桔梗을 제시하였다. 太陽病 欲愈證과 風溫證
을 제시하였다. 少陰病 多眠에 대해 세 가지 경우를 언급하
였는데, 少陰病 提綱證의 四逆湯, 少陰病 欲吐不吐證의 眞武
湯, 少陰病 踡臥向壁證의 附子湯을 제시하였다. 三陽合病과 
같은 熱病의 多眠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서적에서는 대개 
小柴胡湯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白虎湯을 제시하였다. 
狐惑을 제시하였는데, 黃連犀角湯이나 雄黃銳散으로 치료한
다고 하였다.80)

15. 󰡔傷寒大白󰡕(1714, 秦之楨)

不眠에 대해 ｢不得臥｣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81), 多眠 관
련 목차는 찾을 수 없었다.

1) 不眠

(1) 病機

不眠은 雜證에서는 대개 內火에 속하지만, 傷寒에서는 表
熱, 裏熱, 熱在半表半裏, 熱在氣分血分의 4가지로 나눈 다음, 
다시 表有邪, 裏有邪, 半表半裏有邪, 陽明有熱胃不和, 餘熱未
除熱耗眞陰, 汗下로 인한 虛煩神氣不足 6가지로 자세히 구
분하였다. 

(2) 治法

이상 病機에서 밝힌 表有邪, 裏有邪, 半表半裏有邪, 陽明
有熱胃不和, 餘熱未除熱耗眞陰, 汗下로 인한 虛煩神氣不足 6
가지에 대해 각각 發表, 淸裏, 淸少陽, 徹熱和胃, 養陰淸火, 
養陰補虛의 治法을 제시하였다.

(3) 病證

不眠에 대하여 21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酸棗仁湯證, 
梔子烏梅湯證을 제시하였는데, 처방은 제시하지 않았다. 太
陽病 表證에 羌活湯을 제시하였으며, 熱結膀胱의 五苓散證
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表證에 葛根湯을 제시하였으며, 裏證의 人蔘白虎
湯證, 猪苓湯證, 承氣湯證을 제시하였다. 少陽病에서 小柴胡
加羌活防風湯證, 梔連柴胡湯證, 龍膽瀉肝湯證, 大柴胡湯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타 梔子豆豉枳實湯證, 黃連瀉心湯證, 
安神丸證, 家秘膽星丸을 제시하였다.

또한 太陽病 水飮反下證, 太陽病 梔豉湯證, 陽明病 大承氣
湯證, 黃連阿膠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猪苓湯證을 제시하
였는데, 여기에서는 猪苓湯 대신 猪膚湯을 제시하였다.

79)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5 : 698-699.
80)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5 : 698.
81) 秦之楨. 󰡔傷寒大白󰡕.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 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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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傷寒心法要訣󰡕(1742, 吳謙)

不眠과 관련된 목차는 찾을 수 없었으며, 多眠은 ｢但欲寐｣
에서 찾을 수 있었다.82)

1) 多眠

多眠에 대하여 3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少陰證과 多眠
이 있다고 하였으며, 表裏證이 없고 몸이 편하고 脈이 小한 
경우의 多眠은 병이 낫는 경우라고 하였다. 風溫을 제시하였
는데, 처방 萎蕤湯은 ｢風溫｣83)에서 찾을 수 있었다.

17. 󰡔傷寒正醫錄󰡕(1744, 邵成平)

不眠은 ｢不得臥󰡕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84), 多眠은 관련 
목차는 찾을 수 없었다.

1) 不眠

(1) 病機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의 病機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少陰病 不治症과 厥陰病 不治症의 
病機도 제시하였다.

18. 󰡔傷寒指掌󰡕(1796, 吳貞)

不眠은 ｢不眠｣에서85), 多眠은 ｢但欲寐｣에서 찾을 수 있었
다.86)

1) 不眠

不眠에 대하여 3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大承氣湯證을 
제시하면서, 大承氣湯 대신 小承氣湯에 川連(黃連의 異名)
을 가미하여 치료하라 하였다. 陽明病 梔豉湯證, 太陽病 梔

豉湯證을 제시하였다.

2) 多眠

多眠에 대하여 2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表裏證이 없고 
몸이 편하고 脈이 小한 경우의 多眠은 병이 낫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心法要訣󰡕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風
溫에 多眠이 있다고 하였으며, 처방은 찾을 수 없었다.

Ⅳ. 자료 정리 및 내용분석

1. 자료 정리

서적별로 病證을 서로 비교하여 유사한 것들을 서로 모아 
도표화함으로써 치료법의 변천을 알아보았다. 

단, 󰡔傷寒全生集󰡕의 四逆湯加參朮證, 󰡔類編傷寒活人書括
指掌圖論󰡕의 茯苓四逆湯證, 󰡔醫學入門󰡕의 白虎湯加山梔子證, 
犀角地黃湯證十味溫膽湯證, 單熟酸棗散證, 單生酸棗散證, 󰡔傷
寒太白󰡕의 小柴胡加羌活防風湯證, 梔連柴胡湯證, 龍膽瀉肝湯
證, 大柴胡湯證, 梔子豆豉湯加枳實證, 黃連瀉心湯證, 家秘膽
星丸證, 󰡔傷寒括要󰡕의 少陰病 大承氣湯證, 白頭翁湯證 등과 
같이 전체에서 1회만 언급된 경우는 공간을 고려하여 표에
서 제외하였다.

도표화 과정에서 처방명이 다소 다른 처방들은 그 구성을 
서로 비교하여 같은 계열의 처방일 경우 같은 열(列)에 배
치하였다. 예를 들어 󰡔傷寒全生集󰡕의 黃連鷄子湯의 경우는 
黃連阿膠湯에 當歸와 遠志를 가미한 것으로,87) 처방 구성 
비교를 통해 같은 계열의 病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病證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표에서 다른 열(列)로 항목을 
이동시켜 바로 잡았다. 예를 들어 󰡔傷寒明理續論󰡕에서 犀角
解毒湯이 陰勝陽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犀角解毒湯은 陽
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陰勝陽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증상
을 고려하여 黃連解毒湯證 열(列)로 이동시켰다. 또한 󰡔傷寒
補天石󰡕에서 陰挾陽으로 驚悸, 昏沈, 大熱, 乾嘔, 錯語, 呻吟

82) 吳謙 等. 󰡔御纂醫宗金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09 : 450.
83) 吳謙 等. 󰡔御纂醫宗金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09 : 457.
84)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2012 : 44.
85) 吳貞. 󰡔傷寒指掌･卷一󰡕.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 49.
86) 吳貞. 󰡔傷寒指掌･卷二󰡕.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 18-19.
87)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 中原農民出版社. 2012 : 194. “黃連鷄子湯, 黃連, 黃芩, 芍藥, 阿膠, 鷄子黃, 加當歸, 遠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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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경우는 犀角地黃湯이나 溫膽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大熱, 乾嘔, 錯語, 呻吟과 같은 症狀과 犀角地黃湯
은 陰挾陽의 陰證에 맞지 않다. 그래서 犀角地黃湯을 黃連解
毒湯證 열(列)로 이동시켰다.

酸棗仁湯은 傷寒 및 吐下後의 心煩, 乏氣에 쓰는 처방으
로 󰡔活人書󰡕에 출현한 이후로 󰡔醫學入門󰡕까지 4회 출현하였
다. 그리고 󰡔傷寒全生集󰡕 이후에는 酸棗仁湯證은 사라지고, 
汗下後 虛煩이라는 證과 함께 溫膽湯加味方 및 安神丸 등의 
처방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傷寒全生集󰡕의 溫
膽湯證, 󰡔傷寒準繩󰡕의 加味溫膽湯類證, 󰡔傷寒補天石󰡕의 溫膽

湯, 󰡔傷寒括要󰡕의 加味溫膽湯證, 󰡔傷寒辨證󰡕의 加味溫膽湯證, 
󰡔傷寒大白󰡕의 安心丸이 그것이다. 傷寒治法後 虛性煩證이라
는 관점에서 酸棗仁湯證은 溫膽湯證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표에서 하나의 病證으로 통합하였다.

표에서 病證만 제시하고 處方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표의 공간을 고려하여 󰡔傷寒全生集󰡕의 
‘溫膽湯加竹葉石膏山梔子烏梅辰砂’와 같이 加味 藥物이 많은 
경우 ‘○○○加味’의 형태로 축약하였다. 또한 󰡔傷寒準繩󰡕의 
加味溫膽湯, 酸棗仁湯, 梔子烏梅湯, 朱砂安神丸과 같이 한 病
證에 처방이 3개 이상인 경우 앞의 2개까지만 표기하였다.

病證
書名

乾薑
附子
湯證

五苓
散證

太陽
病梔

豉湯證
大承
氣湯
證

黃連
阿膠
湯證

猪苓
湯證

少陰
病不
治證

厥陰
病不
治證

太陽病
水飮

反下證
衄家

汗後證
陽明病
梔豉
湯證

救逆
湯證

梔子
厚朴
湯證

太陽病
表證

陽明病
表證

人蔘
白虎
湯證

調胃
承氣
湯證

白虎合
解毒
湯證

小柴
胡湯
證

梔子
烏梅湯

酸棗仁
湯證

黃連
解毒
湯證

飮酒
復證 陽勝陰 陰勝陽 小建

中湯證
竹葉
石膏
湯證

傷寒論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 ○ ○ ○ 梔豉湯 救逆湯 梔子
厚朴湯

活人書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梔子
烏梅湯

酸棗
仁湯

黃連
解毒湯

傷寒
百證歌 ○ 梔豉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 烏梅
豉湯 ○ ○

傷寒
九十論 猪苓湯
傷寒

百問歌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梔子

烏梅湯
酸棗
仁湯

黃連
解毒湯

仁齋傷寒
類書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酸棗
仁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

梔子
烏梅湯
(溫膽
湯加
竹茹)

黃連
解毒湯

黃連
解毒湯 梔豉湯 酸棗

仁湯

傷寒
明理續論

乾薑
附子湯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理中丸
白頭
翁湯

○ 犀角
解毒湯

犀角
解毒湯 酸棗

仁湯
小建
中湯

竹葉
石膏湯

傷寒
全生集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鷄子湯 猪苓湯 ○ 葛根湯 人蔘
白虎湯

調胃
承氣湯

白虎
合解
毒湯

小柴
胡湯
加味

梔子
烏梅湯

溫膽
湯加味

黃連
解毒湯

黃連
解毒

湯加味
酸棗
仁湯 溫膽湯 小建

中湯
類編

傷寒活人
乾薑

附子湯 五苓散 大承
氣湯

黃連
鷄子湯 猪苓湯 梔子

烏梅湯
酸棗
仁湯

黃連
解毒湯

醫學入門
乾薑

附子湯
(四逆
湯加
茯苓)

五苓散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鷄子湯 猪苓湯 葛根

解肌湯

梔子
烏梅湯
(溫膽
湯加
竹茹)

酸棗
仁湯

黃連
解毒湯

傷寒準繩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大承

氣湯 ○ ○
桂枝
加厚
朴杏
子湯

黃芩
芍藥湯 梔豉湯 救逆湯 梔子

厚朴湯 ○ 葛根
解肌湯

白虎
加人
蔘湯

調胃
承氣湯

人蔘
白虎
合解
毒湯

小柴
胡湯
加味

加味
溫膽湯
酸棗
仁湯

黃連
解毒湯

傷寒
補天石

乾薑
附子湯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解肌湯 梔子
烏梅湯 溫膽湯 犀角

地黃湯
犀角

解毒湯
酸棗
仁湯 溫膽湯 小建

中湯
竹葉

石膏湯

傷寒括要 乾薑
附子湯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阿膠湯 猪苓湯 ○ ○
桂枝
加厚
朴杏
子湯

黃芩
芍藥湯 梔豉湯 梔子

厚朴湯 麻黃湯
加味

溫膽湯
梔子

烏梅湯

傷寒辨證 乾薑
附子湯 五苓散 梔豉湯

麻黃湯
桂枝湯
表裏
雙解

葛根
解肌湯

白虎
加人
蔘湯

調胃
承氣湯

小柴
胡湯
加黃

連梔子

加味
溫膽湯
酸棗
仁湯
選用

黃連
解毒湯

傷寒大白 五苓散 梔豉湯 大承
氣湯

黃連
阿膠湯 猪膚湯 ○ ○ 羌活湯 葛根湯 人蔘

白虎湯 承氣湯 安神丸

傷寒指掌 梔豉湯
小承
氣湯

加川連
梔豉湯

출현빈도 12 12 14 10 12 12 5 3 5 3 4 3 3 5 6 4 4 2 3 9 11 11 4 4 3 3 2
비고 傷寒論 條文을 직접 인용한 경우 傷寒論 條文에서 유추한 경우 傷寒論 條文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

표 1. 書籍別 不眠의 病證과 處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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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證
書名 風溫證 太陽病

欲愈證
陽明病
中風證 三陽合病證 少陰病

提綱證
少陰病

欲吐不吐證 
少陰病

踡臥向壁證 狐惑
傷寒論 ○ 小柴胡湯

麻黃湯 ○ ○ ○ ○
活人書 萎蕤湯 小柴胡湯

麻黃湯 四逆湯 桃仁湯
黃連犀角湯

傷寒百證歌 ○ 小柴胡湯 ○ ○ ○ 苦參湯
傷寒百問歌 萎蕤湯 小柴胡湯

麻黃湯 四逆湯 桃仁湯,
黃連犀角湯

仁齋傷寒類書 萎蕤湯 小柴胡湯
麻黃湯 ○ 四逆湯 四逆湯

傷寒明理續論 萎蕤湯
人蔘敗毒散

小柴胡湯
麻黃湯 小柴胡湯 小柴胡湯

柴胡桂枝湯
先理中丸
後烏梅丸

傷寒全生集 萎蕤湯 ○ 小柴胡湯 附子湯 黃連犀角湯
桃仁湯

類編傷寒活人 萎蕤湯 小柴胡湯 四逆湯 ○
醫學入門 萎蕤湯

敗毒散
小柴胡湯
麻黃湯

羌活沖和湯
小柴胡湯 小柴胡湯 四逆湯 四逆湯 黃連犀角湯

桃仁湯
傷寒準繩 萎蕤湯 小柴胡湯

麻黃湯 ○ ○ 甘草瀉心湯
苦蔘湯

傷寒補天石 ○
小柴胡湯
麻黃湯
沖和湯

小柴胡湯 小柴胡湯
犀角解毒湯 四逆湯 四逆湯 桃仁湯

黃連犀角湯
傷寒括要 萎蕤湯 小柴胡湯 小柴胡湯 四逆湯 附子湯
傷寒辨證 萎蕤湯 ○ 小柴胡湯加

枳殼桔梗 白虎湯 四逆湯 眞武湯 附子湯 黃連犀角湯
雄黃銳散

傷寒心法要訣 萎蕤湯 ○
傷寒指掌 ○
출현빈도 14 11 8 6 9 7 3 10

비고 傷寒論 條文을 직접 인용한 경우
傷寒論 

條文에서 
유추한 경우

傷寒論 條文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

표 2. 書籍別 多眠의 病證과 處方

2. 내용분석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에서 수면장애와 관련된 病證들을 
분석하였다. 

1) 不眠

仲景󰡔傷寒論󰡕의 條文을 인용한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病證과 處方이 仲景󰡔傷
寒論󰡕의 條文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인데, ‘직접 인용’이
라 표현한다. 둘째, 일대일로 대응되진 않지만 표현이나 處
方들이 유사한 경우인데, ‘유추 인용’이라 표현한다. 셋째는 
인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1) 직접 인용

총 13가지 치료법이 제시되었다. 乾薑附子湯證은 총 12회 
출현하였다. 󰡔醫學入門󰡕에서 四逆湯加茯苓으로 대용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적에서 乾薑附子湯을 사용하였
다. 五苓散證은 총 12회 출현하였다. 󰡔傷寒九十論󰡕에서 猪苓
湯을 쓴다는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적에서 五苓散을 사
용하였다. 太陽病 梔豉湯證은 총 14회 출현하였다. 󰡔仁齋傷
寒類書󰡕에서 酸棗仁湯으로 대용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대부
분의 서적에서 梔豉湯을 사용하였다. 衄家汗後證은 총 3회 
출현하였다. 仲景󰡔傷寒論󰡕이후 不眠과 관련하여 언급이 전
혀 없다가 󰡔傷寒準繩󰡕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黃芩芍藥湯이라
는 처방도 처음 제시하였다. 太陽病 水飮反下證은 총 4회 출
현하였다. 󰡔傷寒明理續論󰡕에서는 理中丸과 白頭翁湯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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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다고 하였는데, 이후 󰡔傷寒準繩󰡕에서는 桂枝加厚朴杏子
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처방이 전혀 다른 것은 두 醫家
의 조문 해석 차이에서 온 결과로 사료되며 차후 자세한 연
구가 필요하다. 陽明病 梔豉湯證은 총 4회 출현하였다. 초기
에는 언급이 없다가 󰡔傷寒準繩󰡕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大承
氣湯證은 총 9회 출현하였다. 󰡔傷寒指掌󰡕에서 小承氣湯加川
連으로 치료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적에서 大承
氣湯을 사용하였다. 黃連阿膠湯證은 총 12회 출현하였다. 대
부분의 서적에서 黃連阿膠湯을 쓴다고 하였다. 猪苓湯證은 
총 13회 출현하였다. 대부분의 서적에서 猪苓湯을 사용하였
으나, 󰡔傷寒大白󰡕에서만 猪膚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少陰
病 不治證은 총 5회, 厥陰病 不治證은 총 3회 출현하였는데, 
不治證이다보니 死證으로 여겨 언급이 드물었던 것으로 사료
된다. 救逆湯證과 梔子厚朴湯證은 모두 총 3회 출현하였다. 

(2) 유추 인용

총 6가지 치료법이 제시되었다. 太陽病 表證은 󰡔傷寒全生
集󰡕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총 5회 출현하였는데, 󰡔傷寒括要󰡕
에서 처음 麻黃湯이 제시된 이후, 桂枝湯, 羌活湯 등이 제시
되었다. 陽明病 表證은 󰡔傷寒全生集󰡕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총 6회 출현하였는데, 葛根湯과 葛根解肌湯이 번갈아 출현
하였다. 人蔘白虎湯證과 調胃承氣湯證은 󰡔傷寒全生集󰡕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총 4회 출현하였다. 白虎合解毒湯證은 󰡔傷
寒全生集󰡕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총 2회 출현하였다. 小柴
胡湯證은 󰡔傷寒全生集󰡕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총 3회 출현
하였는데, 매 번 黃連과 梔子를 가미하라고 하였다.

(3) 인용하지 않은 경우

총 8가지 치료법이 제시되었다. 梔子烏梅湯證은 󰡔活人書󰡕
이후 총 9회 출현하였다. 󰡔仁齋傷寒類書󰡕와 󰡔醫學入門󰡕에서 
溫膽湯加竹茹으로 대용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서적
에서 梔子烏梅湯을 사용하였다. 酸棗仁湯證은 󰡔活人書󰡕 이후 
총 10회 출현하였는데, 酸棗仁湯, 溫膽湯, 加味溫膽湯, 梔子
烏梅湯, 朱砂安神丸 등 다양한 처방들이 제시되었다. 飮酒復
證은 󰡔仁齋傷寒類書󰡕 이후, 총 4회 출현하였다. 黃連解毒湯
뿐만아니라 犀角解毒湯도 처방으로 더러 제시되었다. 黃連
解毒湯證은 󰡔活人書󰡕 이후 총 11회 출현하였다. 󰡔傷寒明理
續論󰡕의 犀角解毒湯이나 󰡔傷寒補天石󰡕의 犀角地黃湯과 같이 
다른 처방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처방에서 黃連

解毒湯을 사용하였다. 小建中湯證은 󰡔傷寒明理續論󰡕 이후 총 
3회 출현하였다. 竹葉石膏湯證은 󰡔傷寒明理續論󰡕 이후 총 2회 
출현하였다.

傷寒書에서는 陰陽의 勝復관계로 不眠을 분류하기도 하였
다. 󰡔仁齋傷寒類書󰡕에서 최초로 陽勝陰으로 狂證, 亂夢이 나
타나는 경우에는 梔豉湯으로 치료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
만 이후 󰡔傷寒明理續論󰡕, 󰡔傷寒全生集󰡕, 󰡔傷寒補天石󰡕에서 
모두 酸棗仁湯으로 수정 제시하였다.

󰡔仁齋傷寒類書󰡕에서 최초로 陰勝陽으로 驚悸, 昏沈이 나
타는 경우에 酸棗仁湯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傷寒全
生集󰡕과 󰡔傷寒補天石󰡕에서 모두 溫膽湯으로 수정 제시하였
다. 이상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보면, 不眠을 陽勝陰, 陰勝陽
으로 나누는 방식은 󰡔仁齋傷寒類書󰡕에서 시작하였지만, 陶
節庵에 의해 수정되고 이후 전승된 것으로 사료된다.

2) 多眠

(1) 직접 인용

총 6가지 치료법이 제시되었다. 風溫證은 총 15회 출현하
였다. 󰡔活人書󰡕에서 萎蕤湯이 제시된 이후 대부분의 서적에
서 이 처방을 따르고 있으나, 󰡔傷寒明理續論󰡕과 󰡔醫學入門󰡕
에서 敗毒散類 등을 추가 처방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太陽
病 欲愈證은 총 11회 출현하였다. 대부분의 서적에서 小柴
胡湯과 麻黃湯을 제시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 겨울이 아
닐 땐 麻黃湯 대신 羌活沖和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은 총 8회 출현하였다. 대부분의 서적에서 小柴胡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三陽合病證은 총 8회 출현하였다. 󰡔傷寒
明理續論󰡕에서 최초로 小柴胡湯과 柴胡桂枝湯을 제시하였
다. 󰡔傷寒補天石󰡕에서 犀角解毒湯, 󰡔傷寒辨證󰡕에서 白虎湯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少陰病 提綱證은 총 10회 출현하였다. 󰡔活
人書󰡕에서 최초로 四逆湯을 제시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서적
에서 이를 따랐다. 少陰病 欲吐不吐證은 총 8회 출현하였다. 
󰡔仁齋傷寒類書󰡕에서 최초로 四逆湯을 제시한 이후 대부분의 
서적에서 이를 따랐는데, 󰡔傷寒辨證󰡕에서는 眞武湯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2) 유추 인용

少陰病 踡臥向壁證은 총 3회 출현하였다. 󰡔傷寒全生集󰡕에서 
최초로 附子湯을 제시하였는데, 이후의 서적들이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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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하지 않은 경우

󰡔活人書󰡕를 시작으로 많은 서적에서 多眠에 狐惑을 다루
었다. 󰡔活人書󰡕에서는 桃仁湯, 黃連犀角湯과 같은 처방들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서적에서 이를 따랐
다. 다만 󰡔傷寒百證歌󰡕의 苦蔘湯, 󰡔傷寒準繩󰡕의 甘草瀉心湯 
등과 같이 다른 처방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의학에서 狐惑은 󰡔金匱要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였는
데 그 원문을 살펴보면 “嘿嘿欲眠, 目不能閉, 臥起不安.”이라
고 하여 多眠症 보다는 不眠症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관련 
주석을 살펴보아도, 濕熱이 내부에 울체되어 心神을 괴롭히
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였다.88) 
狐惑이 多眠에 속하지는 不眠에 속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고찰

본문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病機, 治法, 病證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病機

1) 不眠

󰡔活人書󰡕, 󰡔傷寒百證歌󰡕, 󰡔傷寒百問歌󰡕의 病機를 종합하
면 결국 시기적으로 앞선 󰡔諸病源候論󰡕의 病機를 재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諸病源候論󰡕에서 밝힌 
不眠 病機의 핵심은 傷寒病 뒤에 남은 熱氣가 다시 몸을 陽
盛陰虛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不眠이 생긴다는 것이다.

󰡔傷寒明理續論󰡕, 󰡔傷寒全生集󰡕, 󰡔傷寒補天石󰡕, 󰡔傷寒辨證󰡕
은 모두 󰡔仁齋傷寒類書󰡕의 病機를 인용하고 있었다. 󰡔仁齋傷
寒類書󰡕에서 밝힌 不眠 病機의 핵심은 인체의 津液이 마르
고 邪熱이 많아져 몸이 陽盛陰虛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不
眠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不眠에 대해 최초로 陽勝陰, 陰
勝陽 理論을 적용하여 구분함으로써, 不眠의 病機理論을 풍
부하게 하였다.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에서는 汗法을 쓰면 心液이 

動하고, 下法을 쓰면 心血이 動하기 때문에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心과 不眠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高熱이 
나면 精神이 맑지 못하다고 하였다.

󰡔傷寒準繩󰡕에서는 不眠의 원인으로 汗･下法 이외 火法을 
들었다. 그리고 不眠은 모두 熱症이라고 하였다.

󰡔傷寒括要󰡕에서는 汗下, 心血虧損, 煩熱, 瘥後陰氣未復으
로 인해 不眠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傷寒準繩󰡕을 인용하
여 不眠은 모두 熱症이라 하였다. 또한 火邪가 心을 炎灼하
여 神이 쉬지 못하고 魂氣가 날아다녀 肝으로 돌아가지 못
하기 때문이라 하여, 心神과 肝魂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傷寒辨證󰡕에서는 陽虛陰盛하면 밤낮으로 잠을 못 잔다고 
하였다.

󰡔傷寒大白󰡕에서는 不眠은 대개 內火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火熱이 있는 分野에 따라 表, 裏, 半表半裏, 氣分, 血分
으로 나눔으로써 다양한 不眠 病證을 포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不眠의 27개 처방의 경향을 보면, 대개 梔
豉湯, 人蔘白虎湯, 調胃承氣湯, 大承氣湯, 黃連解毒湯, 黃連
阿膠湯, 梔子烏梅湯, 黃芩芍藥湯, 竹葉石膏湯 등과 같이 火
熱을 식히고 養陰하는 처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또한 不
眠의 病機가 주로 火熱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傷寒에서 不眠의 원인은 火熱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火熱로만 이상 27가지 病證을 
모두 설명할 순 없다. 예를 들어 󰡔傷寒準繩󰡕에서는 乾薑附子
湯과 같은 경우는 汗下로 인한 亡陽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한 󰡔傷寒明理續論󰡕에서는 小建中湯證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傷寒에서 不眠의 病機은 주로 火熱로 인해 
인체가 陽盛陰虛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며, 邪氣의 위치에 
따라 表裏氣血의 分野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乾薑附子湯와 
같이 陽虛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초래한 원인은 의사가 
汗, 吐, 下, 火法 등의 治法을 잘 못 사용했거나, 邪氣의 傳
變 및 病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多眠

󰡔諸病源候論󰡕에서는 陽氣가 다하고 陰氣가 旺盛해지면 잠
이 온다고 하였다. 󰡔仁齋傷寒類書󰡕에서는 陰이 ‘闔’과 ‘靜’을 
주관하기 때문에 陰邪가 陽氣를 이기면 잠이 온다고 하였다. 
󰡔傷寒明理續論󰡕에서는 󰡔諸病源候論󰡕과 󰡔仁齋傷寒類書󰡕을 종
합하여 病機를 제시했는데, 邪氣가 陰經으로 옮겨가면 잠이 

88) 陈纪藩. 󰡔金匱要略󰡕.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11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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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고 하였다. 또한 陽明病 中風證처럼 熱氣가 裏에 잠복하
는 경우에도 多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傷寒全
生集󰡕, 󰡔醫學入門󰡕, 󰡔傷寒補天石󰡕 등의 서적에서 󰡔傷寒明理
論󰡕을 따랐다.

특히 󰡔傷寒括要󰡕에서는 多眠에 陰陽의 구별이 있다고 하
였다. 少陰病의 附子湯처럼 溫法을 써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陽明病 中風證처럼 熱氣가 裏로 잠복한 경우에는 小柴胡湯
을 써야 된다고 하였다. 현대 󰡔傷寒論譯詮󰡕에서는 陽明病 中
風證의 多眠에 대해 風熱이 體表로 나가지 못해 壅滯되어 
元氣가 昏困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9)

한편 󰡔活人書󰡕에서는 風溫에 多眠이 나타난다고도 하였는
데, 이후 대부분의 傷醫書에서 이를 따랐다. 󰡔현대상한론󰡕에
서는 風溫의 多眠에 대해 熱이 盛하여 神明을 熏灼하기 때
문이라 하였다.9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傷寒에서 多眠의 病機는 󰡔傷寒括
要󰡕와 마찬가지로, 陰陽의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邪氣가 陰經으로 전해져 인체가 陰盛陽虛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熱邪가 裏部로 잠복하
거나 神明을 熏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治法

1) 不眠

󰡔傷寒明理續論󰡕과 󰡔傷寒大白󰡕 2가지 書籍에서만 治法이 
제시되었다. 󰡔傷寒明理續論󰡕에서는 解表, 散熱和胃, 涌吐, 扶
陰散熱, 退陰復陽의 총 5가지 치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傷
寒大白󰡕에서는 發表, 淸裏, 淸少陽, 徹熱和胃, 養陰淸火, 養
陰補虛의 총 6가지 치법을 제시하였다.

󰡔傷寒明理續論󰡕의 解表는 󰡔傷寒大白󰡕 發表와 유사하다. 
이런 방식으로 散熱和胃는 徹熱和胃와, 扶陰散熱은 養陰淸
火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涌吐, 退陰復陽, 淸裏, 淸
少陽, 養陰補虛과 같이 서론 다든 점도 존재한다.

이상 27개의 不眠 처방 가운데 麻黃湯과 같은 表證 처방
은 發表法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으로 人蔘白虎湯은 淸裏에, 
調胃承氣湯은 徹熱和胃에, 黃連阿膠湯은 養陰淸火에, 酸棗仁
湯은 養陰補虛에, 乾薑附子湯은 退陰復陽에, 小柴胡湯은 淸
少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傷寒明理續論󰡕
과 󰡔傷寒大白󰡕의 治法은 歷代 不眠의 病證을 대체로 잘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不眠의 治法은 發表, 淸裏, 淸熱和胃, 補

陰淸火, 補陰補虛, 退陰補陽, 和解, 涌吐로 정리할 수 있다.

2) 多眠

多眠에 대한 治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病證들을 
고려해보면 치법을 유추할 수 잇다. 萎蕤湯이나 太陽病 欲愈
證은 發表法, 陽明病 中風證이나 三陽合病證은 和解法에, 少
陰病 諸證은 溫裏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病證

1) 不眠

不眠과 관련된 病證은 총 27가지이다. 誤治後의 病證 8가
지, 誤治하지 않은 病證 17가지, 瘥後의 病證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誤治後의 病證에서 誤汗으로 인한 病證은 五苓散證
과 衄家汗後證 2가지이며, 誤下로 인한 病證은 太陽病 水飮
反下證과 梔子厚朴湯證 2가지이며, 誤火로 인한 病證은 救
逆湯證 1가지이며, 汗･吐･下法의 복합 誤治로 인한 病證은 
太陽病 梔豉湯證과 酸棗仁湯證과 乾薑附子湯證 2가지이다. 
誤治後의 病證의 처방들은 傷寒病 치료과정에서 誤治로 인
해 생긴 不眠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誤治하지 않은 대표적인 病證은 大承氣湯證, 黃連阿膠湯
證, 猪苓湯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太陽病 表證, 陽明病表
證, 人蔘白虎湯證, 白虎合解毒湯證, 小柴胡湯證 6가지는 모
두 陶節庵이 󰡔傷寒全生集󰡕에서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6가
지 病證은 또한 仲景󰡔傷寒論󰡕의 條文에서 유추한 病證들이
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陶節庵은 기존의 傷寒書에서 제시
한 不眠 이외에도 條文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不眠證
을 仲景󰡔傷寒論󰡕 條文 속에서 유추하여 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瘥後의 病證은 梔子烏梅湯證과 黃連解毒湯證 2가지이다. 
한편 이 가운데 梔子烏梅湯證은 仲景󰡔傷寒論󰡕의 條文에는 
없는 내용인데, 朱肱이 󰡔活人書󰡕를 지으면서 󰡔外臺秘要方･
傷寒不得眠方四首󰡕의 烏梅豉湯을 참고하여 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活人書󰡕의 梔子烏梅湯의 구성은 梔子, 烏梅, 黃芩, 
甘草이다.91) 烏梅豉湯의 구성은 烏梅와 豆豉인데, 烏梅가 

89) 채인식. 󰡔傷寒論譯詮󰡕. 서울 : 高文社. 2000 : 174.
90)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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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梔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92) 두 처방의 구성 
약재를 비교했을 때, 梔子烏梅湯은 烏梅豉湯에서 응용 발전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活人書･十六卷󰡕 序頭에서 󰡔活人
書󰡕의 처방을 수집할 때, 仲景의 藥方에 빠진 것이 많으므로 
󰡔外臺秘要󰡕, 󰡔千金要方󰡕 등의 方書에서 처방을 발췌하여 보
완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93) 이와 유사한 
病證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活人書󰡕의 酸棗仁湯證이다. 󰡔外
臺秘要方･傷寒不得眠方四首󰡕에서는 傷寒이나 吐･下 뒤에 心
煩, 乏氣로 생긴 不眠을 酸棗仁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
데94), 처방구성이 󰡔活人書󰡕의 처방구성95)과 용량이 조금 
다를 뿐 일치한다.96) 그러므로 󰡔活人書󰡕의 酸棗仁湯證은 󰡔外
臺秘要方󰡕을 인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黃連解毒湯證은 󰡔仁齋傷寒類書󰡕에서 최초로 제시되
었는데, 이 또한 仲景󰡔傷寒論󰡕의 條文에는 없는 내용이다. 
仲景󰡔傷寒論󰡕이 간행된 이후 後代 醫家들은 실제 傷寒病을 
치료하며 여러 후유증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이러한 사실들을 통
해 알 수 있다.

한편 厥陰病 不治症, 衄家汗後證, 陽明病 梔豉湯證, 救逆
湯證, 梔子厚朴湯證 이상 5가지 病證은 仲景󰡔傷寒論󰡕이 저
술된 이후 󰡔醫學入門󰡕 이전 시기까지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
의 不眠 항목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 󰡔傷寒準繩󰡕
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특히 桂枝加厚朴杏子湯(太陽病 水
飮反下證)과 黃芩芍藥湯(衄家汗後證)과 같이 仲景󰡔傷寒論󰡕
의 條文에 대해 새로운 처방을 제시하였으며, 救逆湯證이나 
梔子厚朴湯證처럼 기존에 不眠으로 취급되지 못하던 條文도 
새롭게 해석하여 不眠의 條文으로 재생산하였다. 이러한 사
실들은 王肯堂이 仲景󰡔傷寒論󰡕을 깊이 이해하고 傷寒處方에 
能通했음을 알 수 있다.

2) 多眠

多眠과 관련된 病證은 歷代 총 8가지를 제시하였으나, 狐
惑이 多眠인지 不眠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狐惑을 

제외하면 총 7가지라 할 수 있다. 仲景󰡔傷寒論󰡕이후 󰡔活人
書󰡕에서 風溫證, 麻黃湯 欲愈證, 少陰病 提綱證을 제시되었
고, 󰡔傷寒百證歌󰡕에서 陽明病 中風證, 三陽合病證, 少陰病 
欲吐不吐證이 제시되었다. 少陰病 踡臥向壁證을 제외하면 
이미 宋代에 多眠 관련 病證들이 모두 제시된 것이다. 三陽
合病證의 처방은 󰡔傷寒明理續論󰡕에서, 少陰病 踡臥向壁證에 
대한 처방은 󰡔傷寒全生集󰡕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에 근
거해보면 陶節庵이라는 인물은 아마도 상한처방에 能通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傷寒辨證󰡕에서는 三陽合病證에 小柴胡湯 
대신 白虎湯을 제시하였고, 少陰病 欲吐不吐證에 四逆湯 대
신 眞武湯을 제시하였다. 이는 󰡔傷寒辨證󰡕이 간행될 즈음 해
당 病證에 대한 學界의 異見이 있었거나, 혹은 陳堯道 개인
의 견해로 사료되는데,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4. 仲景󰡔傷寒論󰡕 中 수면장애 관련 條文

1) 不眠

본 연구에서는 仲景󰡔傷寒論󰡕에서 不眠과 관련된 용어 ‘不
得眠’, ‘不能臥’, ‘不能臥寐’, ‘不得臥’, ‘反復顚倒’ 5가지를 기
준으로 11개의 조문을 발췌하여, 歷代 證을 중심으로 서술
한 傷寒書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27가지 病證 가운데 13
가지 病證이 仲景󰡔傷寒論󰡕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病證이었
다. 11개의 조문을 가지고 비교하였는데 13가지 病證이 나
오게 된 원인은, 󰡔傷寒準繩󰡕에서 이상의 5가지 기준 외에 
‘臥起不安’이 들어간 “傷寒下後, 心煩腹滿, 臥起不安者, 梔子
厚朴湯主之.”,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必驚狂, 臥起不
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 2개의 條文도 
不眠의 범주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王肯堂이 기존의 不眠 
病證에 얽매이지 않고 仲景󰡔傷寒論󰡕 條文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7가지 病證가운데 13가지 病證을 제외
하고, 나머지 14가지 病證가운데 8가지 病證은 仲景󰡔傷寒論󰡕
을 인용하지 않은 病證이었다.

仲景󰡔傷寒論󰡕을 인용하지 않은 8가지 病證에서 가장 대표
91)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119. “梔子烏梅湯 ……(中略)…… 梔子半兩 黃芩半兩 柴胡一兩 甘草半兩

炙令微赤 烏梅肉十四枚微炒用.”
92)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方󰡕.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82. “烏梅豉湯方. 豉七合綿裏, 烏梅十四枚擘. ……(中略)…… 無烏梅用梔子四枚.”
93)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105. “仲景藥方, 缺者甚多 ……(中略)…… 今採外臺千金聖惠金匱玉函, 

補而完之.”
94)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方󰡕.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82. “酸棗湯, 療傷寒及吐下後, 心煩乏氣, 晝夜不眠方.”
95)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118. “酸棗四升取仁炒, 甘草一升, 知母二兩, 茯苓三兩, 川芎三兩, 乾姜三兩, 

麥門冬一升去心.”
96)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方󰡕.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82. “酸棗湯, 療傷寒及吐下後, 心煩乏氣, 晝夜不眠方. 酸棗仁四升, 麥門冬一升

去心, 甘草二兩炙, 蝭母二兩知母也, 茯苓二兩, 芎䓖二兩, 乾姜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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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病證은 梔子烏梅湯證, 酸棗仁湯證, 黃連解毒湯證이다. 
이러한 病證들은 󰡔活人書󰡕, 󰡔仁齋傷寒類書󰡕에서 언급된 이
후 수많은 서적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 仲景󰡔傷寒論󰡕의 條
文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지만, 瘥後, 汗下後, 飮酒復
처럼 傷寒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대비책
을 제시한 것이다. 仲景󰡔傷寒論󰡕의 條文이 아니지만 仲景󰡔傷
寒論󰡕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리고 남은 6가지 병증은 仲景󰡔傷寒論󰡕 條文에서 유추한 
病證이었다. 공교롭게도 유추한 6가지 病證은 모두 󰡔傷寒全
生集󰡕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傷寒全生集󰡕에서 제
시한 原文을 仲景󰡔傷寒論󰡕 條文과 비교하여 보았다.

太陽病 表證에 대해 󰡔傷寒全生集󰡕에서 “太陽脈浮, 身痛無汗, 
煩躁不眠者, 宜汗, 此則邪在表也.”라 하였다. 이는 仲景󰡔傷寒
論󰡕의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靑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之. 服之則厥逆, 
筋惕肉瞤, 此爲逆也.”와 가장 유사하다. 이 條文에서 볼 수 
있듯이, 不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는 찾을 수 없다. 하
지만 ‘煩躁’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太陽病 
表證에서 不眠이 생길 수 있음을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

陽明病 表證에 대해 󰡔傷寒全生集󰡕에서 “陽明經頭額痛, 目
疼鼻乾, 身熱不眠, 脈微洪, 則邪在表, 宜葛根湯以解肌.”라 하
였다. 仲景󰡔傷寒論󰡕에서 이와 유사한 條文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處方을 고려했을 때 “太陽病, 項背强几几, 無汗惡風者, 
葛根湯主之.”, “太陽與陽明合病者, 必自下利, 葛根湯主之.”에
서 인용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條文에서도 
不眠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陽
明經 表病에 不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유추하게 된 것
일까? 추측컨대 그 당시 醫家들은 󰡔素問･熱論󰡕에서 “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故, 身熱目疼而鼻乾不得
臥也.”라 하였기 때문에, 陽明病 表病에 不眠이 있다는 사실
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活人
書󰡕97)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이후 󰡔傷寒全生集󰡕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不眠 항목에 陽明經 表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人蔘白虎湯證은 󰡔傷寒全生集󰡕에서 “若自汗脈洪數, 表裏俱
熱, 煩渴舌燥飮水者, 人蔘白虎湯.”이라 하였다. 이는 仲景󰡔傷
寒論󰡕의 “傷寒, 若吐若下後,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 
時時惡風, 大渴, 舌上乾燥而煩, 欲飮水數升者, 白虎加人參湯
主之.”와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渴不解, 脈洪大者, 白虎加

人參湯主之.”와 가장 유사하다. 條文 가운데 비록 不眠이란 
단어는 없지만 ‘煩’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不眠
이 있을 것으로 유추한 것으로 사료된다. 

白虎合解毒湯證은 󰡔傷寒全生集󰡕에서는 “若表裏大熱, 舌燥
飮水不眠者, 白虎合解毒湯主之.”라 하였는데, 이는 이상의 人
蔘白虎湯證에서 熱證이 더 심해진 경우를 가정하고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調胃承氣湯證은 󰡔傷寒全生集󰡕에서 “若蒸蒸發熱, 或潮熱自
汗, 大便實, 燥渴, 譫語, 宜調胃承氣湯下之.”라 하였다. 이는 
仲景󰡔傷寒論󰡕의 “太陽病三日, 發汗不解, 蒸蒸發熱者, 屬胃也, 
調胃承氣湯主之.”, “陽明病, 不吐不下, 心煩者, 可與調胃承氣
湯.”의 내용과 유사하다. 條文 가운데 비록 不眠이란 단어는 
없지만 ‘心煩’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不眠이 있
을 것으로 유추한 것으로 사료된다.

小柴胡湯證은 󰡔傷寒全生集󰡕에서 “少陽發熱, 嘔而口苦, 脇
痛, 心煩不眠, 脈弦數者, 小柴胡湯加黃連山梔主之, 此則邪在
半表半裏也.”라 하였다. 이는 仲景󰡔傷寒論󰡕의 “傷寒五六日, 中
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嘿嘿不欲飮食, 心煩喜嘔, 或胸中煩
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鞕,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
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小柴胡湯主之.”의 내용과 유사하다. 
條文 가운데 비록 不眠이란 말은 없지만 ‘心煩’, ‘胸中煩’, 
‘心下悸’와 같은 症을 근거로 不眠이 있을 것으로 유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본문에서 1회 언급되어 이상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病
證이 하나 있다. 바로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의 茯苓四
逆湯證이다. 이는 仲景󰡔傷寒論󰡕의 “發汗, 若下之, 病仍不解, 
煩躁者, 茯苓四逆湯主之.”를 인용한 것이다. 이 또한 條文 가
운데 비록 不眠이란 단어는 없지만 ‘煩躁’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不眠이 있을 것으로 유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陶節庵은 仲景󰡔傷寒論󰡕의 條文
에 不眠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臥起不安’, ‘煩躁’, ‘煩’, ‘心
下悸’와 같은 단어를 통해 不眠이 있을 것이라 유추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 仲景󰡔傷寒論󰡕에서 
不眠과 관련된 條文을 11개로 설정하였는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총 20개의 조문이 不眠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2) 多眠

본 연구에서는 仲景󰡔傷寒論󰡕에서 多眠과 관련된 용어 ‘多
97)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27. “一二日傳陽明經,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 其脈俱長者, 是太陽

陽明, 可表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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眠睡’, ‘嗜臥’, ‘欲眠睡’, ‘欲寐’, ‘欲臥’ 5가지를 기준으로 6개
의 조문을 발췌하여, 歷代 證을 중심으로 서술한 傷寒書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8가지 病證 가운데, 6가지 病證은 仲
景󰡔傷寒論󰡕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病證이었으며, 1가지 病證
인 狐惑證은 仲景󰡔傷寒論󰡕을 인용하지 않은 病證이었다. 나
머지 1가지 病證은 少陰病 踡臥向壁證으로 󰡔傷寒全生集󰡕에
서 처음 등장한다. 󰡔傷寒全生集󰡕 原文에서 “少陰脈微細, 但
欲寐, 或踡臥惡寒, 或喜向壁臥, 或身體沈重欲寐, 脈沈逆冷者, 
皆屬陰證也, 附子湯.”이라 하였다. 이는 仲景󰡔傷寒論󰡕의 “少
陰病, 下利, 若利自止, 惡寒而踡臥, 手足溫者, 可治.”, “少陰病, 
惡寒而踡, 時自煩, 欲去衣被者, 可治.”의 2가지 條文과 유사
한 모습을 보인다. 2가지 條文을 살펴보면 多眠과 관련된 단
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踡’, ‘踡臥’라는 단어를 통해 多眠을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 仲景󰡔傷
寒論󰡕에서 多眠과 관련된 條文을 6개를 발췌하였는데, 이상
의 논의를 종합하면 총 8개의 조문이 多眠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Ⅵ. 결론

1. 傷寒에서 不眠의 病機은 주로 火熱로 인해 인체가 陽盛陰
虛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며, 邪氣의 위치에 따라 表裏
氣血의 分野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乾薑附子湯와 같이 
陽虛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초래한 원인은 의사가 汗, 
吐, 下, 火法 등의 治法을 잘 못 사용했거나, 邪氣의 傳變 
및 病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傷寒에서 多眠의 病機는 陰陽의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邪氣가 陰經으로 전해져 인체가 陰盛陽虛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熱邪가 裏部
로 잠복하거나 神明을 熏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傷寒에서 不眠의 治法은 發表, 淸裏, 淸熱和胃, 補陰淸火, 
補陰補虛, 退陰補陽, 和解, 涌吐法이 사용되었으며, 多眠
의 治法은 發表, 和解, 溫裏法이 사용되었다.

4. 後代 傷寒家들은 不眠 및 多眠의 治療法에서 仲景󰡔傷寒
論󰡕의 條文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많았으나, 條文을 응
용하거나 條文 이외의 치료법도 많이 추가하였다. 특히 
陶節庵과 王肯堂은 󰡔傷寒論󰡕 條文을 깊이 이해하고 자유
롭게 활용하였으며, 관련 處方에도 能通하여 새로운 처방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5. 향후 仲景󰡔傷寒論󰡕 條文에서 不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不得眠’, ‘不能臥’ 뿐만 아니라 ‘煩’, ‘煩躁’, ‘心
下悸’, ‘臥起不安’과 같은 단어들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
지로 多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多眠睡’, ‘嗜
臥’, ‘欲眠睡’, ‘欲寐’, ‘欲臥’ 뿐만 아니라 ‘踡臥’와 같은 단
어들도 고려해야 한다. 즉 해당 주제어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어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 한의문화사. 2000 : 
53, 55, 108, 139, 154, 161, 165, 171, 203-204, 237, 
372, 386, 406, 452, 474, 477, 501, 508, 542, 587.

2.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方󰡕. 北京 : 中國中醫藥出
版社. 2006 : 82.

3.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 中國中
醫藥出版社. 2006 : 27, 73, 80, 105, 118, 119.

4.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 中國中醫
藥出版社. 2006 : 32.

5.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九十論󰡕. 北京 : 中國中醫
藥出版社. 2006 : 60.

6.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0 : 
82-84, 99-100.

7.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 中國中
醫藥出版社. 2006 : 495-497.

8. 陶節庵.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
社. 2006 : 195, 211, 255-256, 260-262, 264.

9.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 中原農民出版社. 2012 : 
191-194, 198-199.

10.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2007 : 1120, 
1149, 1190, 1193-1194.

11.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9 : 839, 891.

12. 戈維城. 󰡔吳中醫集醫經類･傷寒補天石󰡕. 蘇州 : 江蘇科學
技術出版社. 1993 : 165-166, 191.

13.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9 : 331-332.



상한문헌에 나타난 수면장애 치료법에 대한 연구

- 120 -

14.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 上海古籍
出版社. 1995 : 698-699.

15. 秦之楨. 󰡔傷寒大白󰡕.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 
146-149.

16. 吳謙 等. 󰡔御纂醫宗金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09 : 
450, 457.

17.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2012 : 44.
18. 吳貞. 󰡔傷寒指掌･卷一󰡕.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 18-19, 49.
19. 陈纪藩. 󰡔金匱要略󰡕.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11 : 132.
20. 채인식. 󰡔傷寒論譯詮󰡕. 서울 : 高文社. 2000 : 174.
2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 215, 325.
22.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四卷󰡕. 福建省建陽

縣 : 种德书堂. 1506-1521 : 7-9. 世界數字圖書館 
http://www.wdl.org/zh/

23. 朴文祥, 性樂箕. ｢睡眠障碍(不眠, 嗜眠)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
所 論文集. 1998 ; 6(2) : 483-501.

24. 김세원, 이재섭, 황하연, 자우석, 백경민. ｢탕약을 중심
으로 한 불면의 한방치료에 대한 문헌 고찰｣. 東西醫學. 
2014 ; 39(1) : 1-15.

25. 오중한, 김봉석, 임희용, 최빈혜, 김대준, 전연이 등. ｢大
承氣湯 투여 후 便閉, 煩躁, 不眠호전된 중풍 환자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4 ; 25(2) : 307-313.

26. 최성환, 김진미, 장문원, 문승희, 조현경, 설인찬. ｢胸痞, 
不眠, 便秘를 동반한 뇌경색 환자의 大黃黃連瀉心湯 치
험례｣. 大韓韓醫情報學會誌. 2009 ; 15(2) : 93-99.

27. 장진실, 정인철, 이상룡. ｢不眠의 病因, 治療에 관한 문
헌적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2004 ; 
13(1) : 331-343.

28. 최재홍, 이동원. ｢不眠症의 病因病理에 관한 문헌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 ; 12(1) : 81-95.

29. 車智澈, 金漢星. ｢不眠의 病因病耭 및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7 ; 
5(2) : 363-384.

30. 金仁駒, 金重漢. ｢󰡔黃帝內經󰡕에 나타난 不眠의 病因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 18(1) : 
57-66.

31. 박보라, 박인숙, 강형원, 류영수. ｢불면 처방에 관한 문
헌고찰 - 東醫寶鑑 夢門을 중심으로｣.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011 ; 22(2) : 177-198.
32. 김상운, 이홍규, 정현종. ｢상한론 증상에 근거한 진료기

록부 작성에 대한 제언｣.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4 ; 18(2) 
: 85-109.




